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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강화 황산도 둘레길 연안 정화 나서
- 바다의 날 맞아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나서 … 어촌계원 등 70여 명 참여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가 제28회 바다의 날을 맞아 5월 30일 강화 

황산도 둘레길 연안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
강화군청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, 유관기관, 민간환경단체, 지역 어촌계

원 등 70여 명이 참여해 둘레길 해안에 밀려든 해양쓰레기와 육상에서 

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.

인천시는 지난해 영종도 및 옹진군 도서 지역 해안을 대상으로 약 30톤

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‧처리한 바 있다.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해양오

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연안 정화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.

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“제28회를 맞이하는 바다의 날을 기념해 실

시한 정화 활동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바다의 소중함을 

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”며, “앞으로도 관련 기관 및 지

역 주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연안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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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인천시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해양쓰레기 집중수거 

활동을 통해 기후 변화 및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.

※ 관련 사진은 16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
